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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 선물투자 규제 착수
CFTC, 포지션 상한 설정할 듯 … 유가 왜곡 및 경기회복 저해 방지

미국 금융당국이 석유 등 에너지 선물시장 투기를 강력히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5월 취임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7월7일 성명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상품의 선물거래를 규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7월에 공청회를 연다고 발표했다.

CFTC는 8월까지 금융시장 규제 강화를 위한 전문가의 견해와 여론을 포괄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에너지 선

물거래 규제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미국의 현행 규정은 밀과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은 CFTC가 선물거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에너지는 시장 스스로 포지션을 설정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금융위기 속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자금이 에너지 선물시장으로 몰려들어 투기가 가열됨에 따라 가

격이 폭등한다는 비판이 고조돼왔다.

겐슬러 위원장은 “원자재 선물거래에서 농산물과 에너지를 다르게 규제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며 “모든

원자재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판론자들은 경기침체로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재고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선물투기 극성으로 원

유가격이 뉴욕시장에서 2009년에만 41% 가까이 치솟았다면서 하루 빨리 투기가 규제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CFTC는 2008년 2차례에 걸쳐 원유와 면화 선물거래 조작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

한 바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원자재 선물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간 보고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병

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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